
관동대 의
무부총장 한
동관일가가
지난 3월16일
관동대 제5대
총장으로 승

한화갑고문
(민주당 대
표·국회의
원)이 지난 4
월13일 국회
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수많은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민족공동체발
전협회(총재 韓和甲)�출판기념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和甲일가는 총재 환영사를 통

해“우리 협회는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영토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하고자 설립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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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몸가짐으로 성실하고 검소
한 삶을 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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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청주한씨

무강왕릉(武康王陵)·왕비릉
대왕제(大王祭)가 지난 4월23일
(음 3월15일)�오전 11시 洙중
앙종친회장,�和甲고문(민주당 대
표·국회의원)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약 600명의 일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주관
으로‘익산쌍릉’(益山雙陵)에서
봉행(奉行)되었다.(제관 명단 별
항 3면)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으로 3韓
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
운 태조(太祖)�무강왕은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黨)
한씨(청주한씨)가 되므로써 청
주한씨의 선조가 된다.�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이며 삼
한갑족(三韓甲族),�명문중의 명
문이다.
대왕제는‘대왕뫼’로 불리는

무강왕릉에 이어 서쪽으로 약
200m�거리의‘소왕뫼’로 불리는
왕비릉에서 차례로 봉행되었으
나 익산시가 쌍릉의 혼유석(魂
遊石)�및 석물들을 불법적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목재로 된 임
시 제상(祭床)이 차려져 대왕제

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어
참사일가들은 익산시에 대한 분
노,�규탄과 함께 후손으로서 격
식을 갖추지 못한 가책속에 제
례를 올리게 되었다.

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익산쌍릉이 백제 무왕릉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학자들의 역사
왜곡을 믿고 익산시가 무강왕릉
의 혼유석 등 석물을 불법적으
로 철거했기 때문에 중앙회 차
원에서 규탄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며 명예훼손소송까지도
제기했다”고 밝히고“익산시의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에 80만
청주한씨의 이름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왕제를 중앙종친회가 주
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和甲(민주당 대표)고문은 격

려사를 통해“우리 한씨는 조상
을 극진히 모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는 가
문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쌍릉 전
면에는 중앙회
洙회장,�서울시종친
회 相瑞회장,�전북
종친회 泳敎회장,
서원군파 敬洙회장
이 보내온 4개의
화환이 세워졌다.

이날 대왕제 봉행에 앞서 거행
된 식전행사에서는“불법철거한
무강왕릉 혼유석과 석물 일체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사과하라”는
익산시에 대한 80만 청주한씨의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쌍릉의 하
늘과 땅에 메아리쳤다.
600명의 일가들은 星燮부회장

의 선창에 따라“익산시는 불법

철거한 석물을 원상 복구하라”
“익산시는 불법적인 역사 조작행
위를 중지하라”“익산시는 청주
한씨 중앙종친회에 사과하라”는
구호를 소리 높이 외친 후 제례
를 올렸다.�쌍릉으로 들어오는
길목 입구와 쌍릉 정면에는 이러
한 구호들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
도 걸렸다.

전 경제부총
리 韓昇洙명예
회장이 지난 3
월15일 강원도
와 대한올림픽
위원회(KOC)
의 협의에 의

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
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으며 이어
3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총회
를 가졌다.
昇洙일가는 창립총회에서“스웨

덴의 외스테르순드와 오스트리아
의 잘츠부르크가 강력한 유치경쟁
상대”라고 밝히고“2010년 대회
유치 때 비록 실패했지만 선전했
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백지상태
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昇洙일가는 국회의원 3선,�대통

령비서실장,�부총리,�외교통상부장

한갑수(전
농림부장관)
중앙종친회
고문이 지난 3
월23일 재단법
인 광주비엔
날레 이사장

(임기 2년)에 선출되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갑수일가는

환경처 차관,�경제기획원 차관,�한
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과
원전센터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을 맡고 있다.

주앙종친회
고문 韓明淑
(사진)의원이
지난 4월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포함

하여 5인으로 당지도부를 구성하
는 상임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평양 출신으로 이화여대 불문과
를 졸업했으며,�여성부장관,�환경
부장관 등을 역임했다.�17대 총선
에서는 열린우리당 선거대책위원
장을 맡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
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진,�취임했으며 지난 4월7일에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됐다.�
동관일가는 연세대 의대를 졸

업한 후 모교 교수로 재임하면서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연세대 의
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전국사립
대 의료원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
며 현재 한국의료법학회장을 맡
고 있다.�중외박애봉사상,�국민
훈장 동백장,�몽골수교훈장 등을
수상했다.

관 등 3개부처장관,�주미대사,�UN
총회 의장 등 요직을 역임한 외교
통 정치인 출신이다.�지난해에는
영국의 최고훈장인‘대영제국 명
예기사’작위를 받았은 바 있다.

며,�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단 한명의 한민족까지도 하나의
끈으로 이을 수 있는 한민족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민족의 화합과 발
전에 밑거름이 되는 한교문화권을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고 협회의 발족취지를 밝혔다.�

중앙종친회(회장 洙)는
정부와 정계,�학계,�체육계,�문
화계 등 각 분야에서 요직을
맡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
서 한문(韓門)을 빛내고 있는
9명의 일가분들을 위한 축하
모임을 오는 6월 8일 정오 서
울프라자호텔 4층 난초홀에서

갖고 감사패를 증정키로 했다.�
9명의 일가는 다음과 같다.�
▲昇洙명예회장 ▲甲洙고문

▲和甲고문 ▲完相(대한적십
자사총재,�전 부총리)�▲勝憲
고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측위원장,�전 감사원장)
▲昇洲(고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전 외무부장관·전 주미
대사)�▲悳洙고문(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明淑고문
▲東觀고문

한문을 빛낸 일가 축하모임
6월초,�9명에 감사패 증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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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청한장학회를 육성하
는 최종목표는 50억원 이상의
기금 조성입니다.�이 50억원 이
상의 기금은 부동산 임대업 연
수익율 0.5%(시와공단위장학회
의 경우)를 적용하면 1년에 2억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익금중 운영비를 제하

고,�20%(약 5천만원)만 중앙종
친회의 운영비로 돌리면 누가
중앙종친회장으로 취임해도 크
게 재정난을 겪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
입니다.
현재 청한장학회 기금 10억

여원 조성은 그 과정을 돌아보
면,�又峰선생의 서예전과 재일
본 종친 祿春회장의 거금 1억원
기증이 기폭제가 되어 돼지저

금통의 홍보효과를 거쳐 종중
단위장학회가 순조롭게 발전해
왔기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와종중 2억1천만원,�교위공

종중 5천만원,�낙안공종중 5천
만원,�세마공종중 1억원,�성호
공종중 1억원,�충정공종중 5천
만원,�화정종중 3천만원 등 단
위장학회 기금이 전체 장학기
금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니
단위장학회를 통한 기금조성은
성공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그
렇다면 앞으로 우리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단
위장학회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내가 주장
하는 초묵(焦?)은 바로 이것입
니다.
단위장학회와 부동산 임대업

을 권장하고 많이 생산하려면
그 우수성을 과시하고 이에서
생산되는 연리(年利)가 착실하
며 그 과실을 최대한 해당 종중
에 장학금으로 배정해서 많지
않은 투자로도 만족스러운 보
람을 실감케 하는 것이 제일 중
요하다고 봅니다.�즉 병아리를
키워서 큰 닭을 만들고 그 암탉
이 알을 낳을때까지 기다려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
이 저의 주장입니다.�다시 말하
면 모든 종친들의 희망을 이곳
에 집중시키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시와공단위장학회는 2006년

도에 장학금 출연총액 2억1천3
백23만원에서 1천2백72만원(부
동산임대료 9백72만원,�현금연
리 2백만원,�보증금 2천만원의
연리 1백만원)의 과실금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는 종친들

은 만년에 나도 한번 사회에 남
기고 갈 보람있는 사업으로 단
위장학회를 만들어놓고 가자는
의욕을 갖게 될 것입니다.�우리
가 세상을 뜬 다음에 남는 것은
오직 단위장학회 뿐인가 싶습
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과실금
에 대해 최대한의 금액을 단위
장학회에 보장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단위장학회는 기업을 영위하

는 회장님들이 많은 임직원들
에게 베풀 후생사업으로서도
가장 적절하며,�큰 금액을 들이
지 않고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명의나권한도 자동적으로
상속 승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청한장학회 후원회장 韓陽命)

우리들의“종보”(宗報)�“청주
한씨보”(淸州韓氏報)는 80만 일
가분들의 정성(精誠)을 먹고 유
지되고 성장해가는 한문(韓門)의
유일한 소식지(消息紙)입니다.
그“정성”은 바로 일가분들이

1년에 단 한번 보내주는 2만원의
“종보비”입니다.�1년에 단돈 2만
원의“정성”이“종보”의 명맥을
이어주는 양식(糧食)입니다.�
“종보”를 받아보시는 일가분들
모두가 이“정성”을 보내주신다
면“청주한씨보”는 홀로 자립하
여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갖고 일가분들 곁으로 더욱 가까

이 다가갈 것입이다.�
일가분들의“정성”은 또한 중

앙종친회의 재정적 부담도 훨씬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각 지
역,�각 종파의 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일가분들
을 독려하신다면“정성”의 꽃은
피어나리라 믿습니다.�“종보”는
일가분들의“정성”으로 홀로 서
고 싶어 합니다.�거듭 부탁을 드
립니다.�

“청주한씨보”
발행인 韓 洙(중앙종친회장)
편집인 韓東元(종보담당부회장)

“청주한씨보”는 독립채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성씨총연합회는 지난 3월
31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촌 소재 거구장에
서 상·하권으로 된‘한국성씨총
감’(韓國姓氏總鑑)�출판기념회를
겸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가족법 개악 반대결의문’을 채
택했다.
이날 회의에 한씨종친회를 대

표하여 星燮부회장이 참석했다.
중앙종친회는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출한 일가들중‘한국성씨총감’
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중앙종친
회에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가격은 상·하 2권
을 1질로 하여 20만원.
입금계좌번호는「013-248966-02-
001�우리은행 한성섭」

한국성씨총연합회,�‘한국성씨총감’출간

중앙종친회에 연락하면 구입 가능

나는 아호를‘一松’이라고 합
니다.�무슨 사유로 갑자기 호 이
야기를 꺼내느냐고 의아해 할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전북 익산시의 한적한

시골 뒷동산에 선산을 마련하여
선영(先塋)을 모셨기에 추석명절
이나 설 명절,�심지어 한식 때
성묘를 가려면 도로라고 이름 붙
은 곳은 모두가 부정 탄 사람 통
제하듯 쌈 줄을 치고 가지못하게
훼방을 놓아 즐거워야 할 명절,
조상의 유택(幽宅)을 찾아뵙는
위선(爲先)행사가 짜증스럽고 스
트레스 받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
되다보니 신물이 나서 우리 형제
들이 의논해서 1985년 서울 근교
에 야산을 마련하여 조상을 면봉
(緬奉)했다가 2004년4월23일 납
골묘를 조성하여 모신후 안전한
영구보전장치로 소 종중(小 宗
中)�명의로 변경등기까지 마쳤습
니다.
이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소

종중의 명칭문제인데 선친의 휘
(諱)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친께서 박학다식하
시어 인근에서 추앙은 받았으나
벼슬을 하지않으시고 재야에 묻
혀사신 처사(處士)였으니 처사공
소 종중이라고 할 수도 없던차에
선친의‘國山’이란 아호가 생각
나서‘국산공파 소 종중’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종중등록도 하고
선산등기도 마쳤으니 이는 마치
허브차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상

쾌할 뿐 아니라 난해한 피다고라
스 정리(定理)를 푼 것처럼 홀가
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익산시에서 고등학교 다

닐 때‘십자성’이란 친목모임을
만들어 새鳥자 邊을 넣고 꿈夢자
돌림으로 호를 하나씩 지어 이름
대신 호칭하고 지냈는데 나는
‘鳩夢’이라고 지어 우리가 만든
동인지(同人誌)의 호 자랑란에
鷄夢,�鵑夢,�0몽 등 자기 호가 최
고라고 건방을 떤 일이 있었습니
다.�그 후 전주에서 대학 다닐
때 친우 11명이 모여‘錦湖會’란
친목모임을 만들어 걸맞지 않는
호를 하나씩 지어 호칭하고 지냈
는데 나는‘鳩夢’이란 호를 버리
고 한글로 된‘한솔’이란 호를
만들어 사용해보니 부르기 쉽고
신선하기에 이호를 계속 굳히려
고 생각했으나 호사다마라고 사
회에 나와보니 공화당시절 혜성
처럼 나타난 한 정치인의 호가
‘한솔’이었기에 내 호가 다른 사
람의 손이 타서 때가 묻은 것도
같고 도적맞은 것 같기도 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고 깊이 넣어두
었는데 정년퇴임하고 중앙종친
회 사무실에 출입하다 보니 그
곳에서는 함자(啣字)를 부르지
않고 모두 호로 통용하고 있어
나보고도 호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는 비 맞은 중처럼 혼자 중
얼거리다가 말았지만 한편으로
는 게면쩍고 무안스러웠는데 소
종중을 구성하면서 호의 필요성
을 절실히 느껴 옛날의 묵은 것

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새로 장
정하여 내놓은 것이‘一松’입니
다.
이 호는 노정객에게 빼앗겼던

‘한솔’과 동일한 뜻을 한자로 표
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결국
은 내가 되찾아 온 것인지 영원
히 빼앗기고 만 것인지 헛갈리고
아리송하니 일가분들께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호를
하나 내세워야 훗날 자손들이 만
세영(萬世榮)하여 분파할 때 파
명 지을 고민을 덜어주게 되고
이름을 접어두고 대타를 내보내
니 그 얼마나 훌륭한 선조의 갸
륵한 처사요 멀리 앞날을 내다보
고 미리 준비하는 혜안을 가진
고마우신 할아버지냐 이 말씀입
니다.
이제 어느덧 연치 고래희 경

지!�어느 누가 건방지다고 책할
사람도 없고 흉 볼 사람도 없는
고요한 풍경화처럼 잔잔한 생의
비껴간 노을에서 과거만 회상하
지 말고 내가 침 튀며 드리는 말
씀에 귀 기울여 아호 하나씩 보
유하므로써 이름 하나 덤으로 더
갖는 것,이것은 결코 사치도,�허
세도 아니니 모두 호 하나씩 지
읍시다.
이렇게 권장하면서 아호복덕

방을 개설하겠으니 상담희망자
는 많이 오셔서 문전성시를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땡전 한
푼 받지않고 무료봉사 하겠습니
다.�태양이 비껴간 해 그름판에
이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양절공파 31세,�중앙종친회
기획실장 一松 吉洙)

수 필
장학기금은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입니다.
매스콤을 통해 훌륭한 일가분

들이 소개되면 우리 모두는 선조
님의 음덕에 감사하고 마음 뿌듯
한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
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 2
백여명중 놀랍게도 한씨일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정
계를 비롯 각계에서 한문을 빛내
는 일가들도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 명문의 명맥이 위기를 맞는
느낌입니다.�인재 양성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여러 일가분들이 출연하는 정

성 어린 장학기금은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하는 원천입니다.�장
학기금 출연에 참여하고 있는 일
가분들이 현재 2천명에도 못미치
고 있습니다.
사랑의“리퀘스트”아시죠 !
모든 일가들이 동참하는 자발

적인 참여로 장학회관 건립에 힘
을 모읍시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재)청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 일가분들의 정성 어린 성
금,�회비,�종보비 등은 종친회 운
영의 활성화와 활력소가 되어 한
문의 명예를 빛내고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여해서 단합하고 돈목과 화

합을 이룩합시다”
2004년도 이전의 미납분을 거

듭 부탁드리면서 2005년 올해에
는 모든 일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최근‘청주한씨족보연구원’에
서 발간한“청주한씨한글판족보”
구입을 권유하는‘팩스’전송이나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례가 본 중
앙회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본 중앙종친회와는 아

무런 관련이 없으며,�현재 중앙
종친회가 소장,�관리하고 있는
“제6교대동족보”만이‘청주한씨
족보’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시대적 흐

름에 따라‘제7교인터넷한글대동
족보’가 새로 편집,�구축되어 지
난 2005년2월7일 설날을 앞두고
1차 개통을 하여 현재‘인터넷’
세계에서 검색,�조회되고 있습니
다.�일가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청주한씨한글판족보”구입에 대한

‘청주한씨중앙종친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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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재단’설립자인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앤두류·카네기’
(1835~1919)는“부자(富者)인채
로 죽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名言)에 평소 감명을

받아온 鄭文述(미래산업 전 회장)
씨는 지난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 3백억원을 기증하면서
“유산(遺産)은 독(毒)”,�“기부는
지속성과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고 유일한(柳一韓·유한양행

창업자)선생도 1971년 전재산을
학교재단에 기증하면서“유산중에
서 가장 귀중한 유산은 더럽혀지
지 않은 이름이며,�자손에게 남기
려는 참다운 유산 또한 자랑스러
운 이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김태

원회장은 2003년8월 현금 200억원
과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불우
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면서“자식을 제대로 키울
려면 재산을 물려주어서는 안된
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이 분들은 한결 같이 큰 재산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을 명성과
함께 훌륭한 충언(忠言)과 명언
(名言)까지도 남겼습니다.�
이 분들이 남긴 말과 실천은,

생전의 축재(蓄財)를 모두 장학사
업,�자선사업,�문화사업 같은 좋은
일에 쓰고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짓”
이며,�“아무리 많은 재산도 무덤
에까지는 가져갈 수 없으며,�사람

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천리(天理)를 갈파(喝破)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인‘루이스 세브란스’는

1900년 초 5만5천달러를 기부하여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그
가문의 명성이 병원 이름으로 영
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회장)는 자식
들에게 1억달러를 넘지않는 유산
만 남겨주고 전재산(2005년3월 현
재 주가(株價)기준으로 465억달러
=약 47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는
지금도 해마다 수십억달러의 재산
을 기부를 통해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124억달러의 재산가로‘아시아’

최고의 부자인 홍콩의‘리카싱’은
우리 돈으로 1조원(약 10억달러)
을 출연하여 교육·의료·학술 지
원을 위한 장학연구재단을 만들고
고향의 대학에도 장학기금으로 3
천억원(약 3억달러)을 기증했습니
다.�
‘M·D�앤더슨’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암 전문병원인‘앤
더슨병원’을 미국 남부‘휴스턴’
에 설립했습니다.�이들의 명성과
명문은 장학재단,�병원 등의 이름
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재산을 장학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쾌척(快擲)하여 명성
과 명문을 영원히 이어가고 있는

수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
다.�외국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무덤에까지 갖

고 갈 수 있을것 처럼 움켜쥐고
있다가 무의미하게 날려버리거나
유산을 독으로 잘못 남겨 자식들
을 타락하게 만들고,�혈육간의 반
목,�심지어는 목숨을 뺏고 뺏기는
참변을 낳는‘부끄러운 짓’으로
오명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너
무나 많아 안타깝습니다.�그것은
바로 사욕(邪慾과 私慾)의 인과
(因果)입니다.�그래서‘유산(遺
産)은 독’이라고 했나 봅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다 가면서

후세에까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명성과 명문(名門)�뿐
입니다.�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걸어가는 분야에서 명성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으로 명성과 명예와 명문을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이 많다
는 것’만으로는 후세에까지 명성
과 명문을 영원히 남길 수는 없습
니다.�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 명분있는 공익목
적에 쓸 때 비로소 그 명성과 명
문은 영원히 각인(刻印)될 것입니
다.
지금 80만 청주한씨 일가들은

한결 같이 장학회관 건립을 염원
하고 있습니다.더 많은 영재(英
才)�후손들이 배출되어 큰 재목으

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 한문
(韓門)의 명성을 이어주기를 바라
는 희망 때문입니다.�그래서 장학
회관 건립사업은 올해에도 중앙종
친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추진되
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사람의 독지(篤志)일가가 당신
의 아호(雅號)나 이름으로 명명
(命名)된 장학회관을 건립하여
‘청한장학회’에 헌성한다면 그 이
상의 바램은 없겠지요.�그러나 한
사람 또는 몇사람의 기부행위도
우리 모든 일가들이 참여하는 헌
성(獻誠)에 바탕을 두어야만 기부
문화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기부문화가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에서는 국민의 80%�이상이
기부행위에 적극적이며 1인당 1년
에 평균 70만원 이상을 출연한다
고 하며 부자들의 거액의 기부행
위도 이러한 기부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장학회관 건립사업도

모든 일가가 참여하는‘캠페인’으
로 추진되어야만 기부문화가 확산
되고 정착될 것입니다.�모든 일가
가 장학회관 건립의 주인공이 되
고,�그 회관을 통해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된다면,�오늘의 우
리는 참으로 귀중한 유산을 후손
들에게 물려주는‘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선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적과 명성은 삼한

갑족(三韓甲族)�명문인 한문(韓
門)의 빛나는 역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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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북울진군평해(平海)
읍은 조선시대의 평해현이었다.
1558년(명종13년·戊午)�주부공
(主簿公)�휘·위(諱·緯)께서 울
진군기성면웅연리로 낙남(落南)
했는데 이 분이 나의 평해입향조
(平海入鄕祖)이다.
주부공은 시조 위양공의 17세

손으로 오도방백(五道方伯)과 형
조판서를 역임했고 1725년(영조1
년)�청백리로 녹선된 효헌공(孝憲
公)�휘·형윤(亨允·1470~1532)
의 셋째 아들이다.
효헌공의 아버지는 이조판서

휘·절( ·1451~1504)이고,�할
아버지는 좌찬성 겸 이조판서를
역임한 보국숭녹대부(補國崇祿大
夫)�서원부원군 문양공(文襄公)
휘·계미(繼美·1421~1471)이고,
증조할아버지는 15세때 장원급제
하고 29세때 함길도관찰사로 재
직중 별세한 청산군(淸山君)�휘·
혜(惠·1403~1431)이고,�고조할
아버지는 영의정을 역임한 대광
보국숭녹대부 서원부원군 문간공
(文簡公)�휘·상경(尙敬·1360·
1423)이니 평해로 낙남한 주부공
은 문간공의 현손(玄孫)이다.
주부공의 생졸(生卒)연도는

기록이 없어 백형(伯兄·
1490~1558)과 중형(仲兄·

1500~1538)의 재세기간으로 짐
작할 수 밖에 없다.
낙남에 관한 기록으로는 1983

년의 문양공파 족보 하권과 1993
년의 6교대동족보 참판공·문양
공 편에서‘성균생원을 거쳐 장악
원 주부를 지내고 사화(士禍)로
인하여 가정무오(嘉靖戊午)에 평
해로 내려와 살면서 벼슬길에 나
가지 않았다’고 한 기록을 제외하
고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생

모 윤씨가 폐비되었다가 사약을
받은데 대한 보복으로 훈구파(勳
舊派)와 사림파(士林派)�세력을
응징하는 사건으로,�김굉필(金宏
弼),�성준(成俊·효헌공의 외조부
로 영의정 역임)등 10여명이 사약
을 받았고 수 많은 가족들이 연좌

되어 참화를 입었으며 부관참시
(剖棺斬屍)도 많았다.
한문에서는 영의정을 지낸 충

성공(忠成公· 휘 明澮)과 질경공
(質景公· 휘 致亨)이 부관참시
당했다.�주부공의 아버지 효헌공
은 성준의 외손자라는 이유로 유
배되었고 맏아들 청평위(淸平
尉· 휘 紀)는 성종의 부마라는
이유로 경기도 안산으로,�그의 부
인 정혜옹주(靜惠翁主)는 백천(白
川)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

正)으로 갑자사화의 피해자들은
모두 복권되어 효헌공은 한성부
윤,�경상도관찰사,�형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1532년 63세에 별세했
다.�‘주부공이 사화로 인하여 가
정무오에 평해로 낙남하였다’는

족보의 기록으로 미루어 이 사화
가 주부공이 낙남한 원인(遠因)이
아닌가 여겨진다.
주부공의 묘소는 경북울진군기

성면정명2리 어현(於峴)�조가실
(朝加谷)�축좌원(丑坐原)에 숙인
(淑人)�파평윤씨 할머니와 합조
(合兆)로 모셨고 칠원현감(漆原縣

監)을 역임한 아들 휘 맹인(孟仁)
의 묘소는 울진군 기성면 골마리
뒷산 임좌원(壬坐原)에 숙인 인동
장씨 할머니와 합조로 모셨으며
두 묘소에는 각각 묘갈명(墓碣銘)
이 있다.�(필자：주부공 16세손
문양공후 相政)�

平海入鄕祖 主簿公(휘·緯)의 落南사연

‘인터넷한글대동족보’는‘인터넷’에 대한 일가들
의 인식이 확산되면서‘수단’접수가 날로 늘어가
고 있으며 1인당 수단비에 비해 거액을 협찬하는
많은 일가들의 헌성에 힘입어 순조롭게 잘 진척되
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입력하는 작업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1인당 수단비(收單費)�5천원으로는 사
실상 적자운영 입니다만 일가들의 협찬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진심으로 감사 드리
면서‘인터넷족보’의 조속한 완성을 위한 일가분들
의 끊임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족보’제작 협찬에 감사

平海入鄕祖 主簿公(諱 緯)�墓所

(宗論)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
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
지 입니다.�따라서 많은 정보
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
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종파의 행사,

한씨에 얽힌 정보,�일가들의
선행과 효행등에 관한 많은 투
고 바랍니다.�기사에는 관련인
사들의 이름,�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

하여 관련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자영업을 경영하

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
가분들과 그 밖의 모든 일가분
들 중에서 종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직접 방문,�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드리겠
습니다.

<종보 편집실>

초 헌 관 洙 중앙종친회장
아 헌 관 和甲 고문·민주당대표
종 헌 관 五作 부산시종친회장

집 례(執禮) 一煥 평간공 봉찬회장
대 축(大祝) 百 문정공파회장
도진설(都陳設) 成龍 중앙회부회장
진 설(陳設) 相一 중앙회종규부장
알 자(謁者) 輪洙 중앙회제전부차장
봉 향(奉香) 善鎬 중앙회 이사
봉 로(奉爐) 基燦 중앙회 이사
사 준(司樽) 相道 중앙회 이사
봉 작(奉爵) 昌根 중앙회 이사

무강왕 대제 제관분방(祭官分榜) 무강왕·왕비 양대제 겸임 제관분방

초 헌 관 希天 삼재관리위원장
아 헌 관 万愚 한국신약회장
종 헌 관 泳敎 전라북도종친회장

무강왕비 대제 제관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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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한장학회는 지난 4월16일 오전 시조 묘정(청원군
남일면 가산리)에서 1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5회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대학생 24명,�고교
생 15명 총 39명에게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80만 청주한씨 일가들의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

으로 1999년 설립된 청한장학회는 이번 5회까지 164명의 대
학·고교생 후손들에게 총 1억3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했다.�(추천인·장학생 명단 별항)

洙(중앙종친회장)이사장은 星燮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수여식에 앞서 시조부군(始祖府君)�양위(兩位)앞에 장학금
지급을 고유(告由)한 다음 단위장학회 회장 등 장학사업에
기여가 큰 지역회장,�종파회장과 임원들을 소개했다.

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부모,�사회,�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봉사정신이 중요
하며,�그 보답은 숭조효친 정신에 투철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한문(韓門)과 조상을 빛내는
일”이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하고“청한장학회는 80만 한문
의 장학재단으로 모든 일가들이 동참하는데 뜻이 있으며
단위장학회도 더 많이 만들어 하루 빨리 장학회관을 건립
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陽命장학후원회장은 축사를 통해“장학금의 귀중함을 알

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국가,�사회는 물론 장학회에도 기여
하는 존경받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
고“모든 일가들이 크고 작은 헌금을 하여 단위장학회도
생겨 현재 10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있으나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장학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5회 청한장학금·장학증서 수여식

추 천 이름 학교명
장학후원회장 양명 한 덕 희 중앙대 외국어대 4학년

〃 〃 한 승 균 배재대 4학년
〃 〃 한 경 만 호서대 1학년
〃 〃 한 완 영 호서대 2학년

시와공파 회장 광호 손 예 슬 용인 송담대 2학년
세마공파 회장 효동 한 송 이 건양대 3학년

〃 〃 한 유 진 국민대 사회과학대 1학년
〃 〃 한 정 민 명지전문대 2학년
〃 〃 한 혜 림 한밭대 3학년

성호공파 회장 태수 한 주 영 순천향대 사회과학대 4학년
〃 〃 한 보 경 대전 혜천대 3학년
〃 〃 한 보 라 아세아연합 신학대 1학년

교위공파 회장 명수 한 태 훈 고려대 이과대학 2학년
낙안공파 회장 기장 한 인 석 장안대학 2학년
서울 회장 상서 한 승 구 연세대 공학계열 1학년

〃 〃 김 정 호 남서울대 1학년
부산 회장 오작 한 병 석 부경대 2학년
대전 회장 덕구 한 영 민 배재대 공과대학 2학년
전남 회장 희천 한 민 석 연세대 의과대학 4학년

〃 〃 한 종 협 목포대 1학년
전북 회장 영교 한 상 철 전북대 사범대 1학년

〃 〃 한 성 진 서울대 사범대 1학년
충북 회장 장훈 한 규 철 서울 산업대 1학년

대 학 생

고 교 생

추 천 이름 학교명
장학후원회장 양명 김 태 훈 대진고 3학년
시와공파 회장 광호 이 민 숙 영파여고 1학년
세마공파 상임고문 효동 한 지 혜 대성여자정보과학고 1학년
성호공파 회장 태수 한 송 이 한광여고 2학년
교위공파 회장 명수 한 혜 수 춘천여고 3학년
낙안공파 회장 기장 한 현 우 경문고 3학년
충정공파 회장 상서 안 상 준 신목고 2학년

〃 〃 한 을 규 서울 삼일공고 2학년
〃 〃 한 상 경 서울 디자인고 3학년

충남 회장 상욱 한 장 희 공주고 1학년
광주 회장 용석 곽 창 렬 한가람고 2학년
울산 회장 영재 한 여 진 농소고 1학년

춘천청장년회 회장 영 수 한아름 유봉여고 3학년
〃 〃 한 견 진 강원고 2학년

대구경북회장 석호 한 주 형 구미고 3학년
대구경북회장 석호 이 은 정 청주 교육대 1학년

청한장학후원 陽命회장 시와공파 광호 회장 세마공파 孝東 전회장 성호공파 태수 회장

교위공파 명수 회장 낙안공파 기장 회장 서울시종친회 相瑞 회장 전남종친회 希天 회장

전북종친회 泳敎 회장 울산시종친회 永宰 회장 강원종친회 益洙 회장 충북종친회 현구 회장

洙중앙종친회장이 장학생 대표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시조부군 양위 앞에 장학금 지급을 고유하는 洙회장(사진 위)
장학금 수여식 후 임원들과 장학생들의 기념촬영(사진 아래)

지난 3월15일자 164호 종보 4쪽“韓溶敎일가,�명예법학
박사 수여 받다”는 제목의 기사내용중“용교일가는
중앙종친회 재정부장 敎일가의 둘째형님”을“용교일가

는 중앙종친회 재정부장 元敎일가의 둘째형님”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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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을유년)�삼재조(三齋祖)
세향제(歲享祭)가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종현(宗賢)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음력 3월1일(양력 4
월9일)�6세조 예빈경부군(禮賓卿
府君)의 추원재(追遠齋)에서,�3월
2일에는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
府君)의 모원재(慕遠齋)에서,�3월
3일에는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
府君)의 봉강재(鳳崗齋)에서,�연 3
일간 엄숙하게 성대히 봉행되었
다.�(세향제 헌관 명단 별항)
특히 첫날의 예빈경부군의 세향

제에는 洙중앙회장,�和甲고문
(민주당 대표),�康澤고문(전남경
찰청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급
종친회의 임원들과 600여명의 종
현들이 참석했으며,�東錫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는 삼

재 운영발전에 공이 많은 和甲일
가에게 표창패,�成坤일가에게 감
사패가 각각 증정 되었으며 李玉
姬씨에게 효부상이 시상 되었다.
삼재관리위원회 希天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전국 각지에서 참석
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며 많은 협
조를 바란다”고 말하고“6·7·8
세조를 모시고 수호관리하는 삼재
관리위원회는 삼재를 통합관리하
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유
지관리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洙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매년 많은 일가들이 참석하여 할
아버님의 제사를 성대히 모시고
일가간에 숭조돈목하는 계기를 만
들어주는 것이 기쁘며 앞으로도

계속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和甲중앙회고문은 축사를 통해

“삼재조를 훌륭하게 모시고 있는
삼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우리 청주한
씨는 왕족으로서 그 어느 성씨보
다 애족하는 마음과 단결심이 강
한 일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강한 청주한씨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2일의 문혜공 할아버님 세향제

에는 150여명,�3일의 제학공 할아
버님 세향제에는 100여명의 종현
들이 각각 참석하여 제례를 올렸
으며,�希天회장은“우리 모두 상
부상조,�숭조돈목의 정신으로 종
사(宗事)와 참사(參祀)에 적극 참
여하자”고 당부했다.

삼재 세향제 헌관(獻官)

초헌관 和 甲
추원재 아헌관 千 澤

종헌관 基 虎
초헌관 太 燮

모원재 아헌관 斗 熙
종헌관 喆 炫
초헌관 康 澤

봉강재 아헌관 重 吉
종헌관 萬 燮

9세조 사숙공(思肅公:휘(諱)·
악(渥))�세향이 지난 4월5일
洙중앙종친회장을 비롯,�전국에
서 4백여명의 일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장단군(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사숙공 추모단 앞
에서 봉행되었다.

전북의 안양공파에서 150명이
참가했으며 평년보다 많은 일가
들이 참사한 사숙공 세향에 이어
문경공,�충간공,�판사공,�문열공
세향도 차례로 거행되었는데,�사
숙공,�평간공,�문경공 세향 제관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9세조 사숙공 세향 봉행

분 방 항 목 사 숙 공 평 간 공 문 경 공
초 헌 관 相 哲 一 煥 榮 浩
아 헌 관 洙 相 瑞 基 太
종 헌 관 奎 同 哲 洙 昌 成
집 례 一 煥 重 錫 重 錫
대 축 晳 永 萬 益 星 燮

百 문정공파회장이 지난 5월 1
일 종묘에서 봉행된 세계무형유
산‘종묘제례’에‘아헌관’으로
참사(參祀)했다.

(주)한
보 회장
한창섭(사
진)일가가
지난 3월
11일 국립
한경대학
교로부터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
로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
다.
창섭일가는 1975년 종업원 3명

으로 삼보실업을 창업한 후 탁월

한 경영능력으로 연매출액 150억
원 규모의 (주)삼보로 성장시켰으
며,�안성시 새마을 지회장,�경기도
의회 의원,�경기도 연식정구연맹
회장,�안성상공회의소 회장,�안성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역
임하면서 지역사회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되었다.
종친회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크게 기여하고 있는 창섭일가는
매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경로잔치,�장학금 지급 등
사회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동안
대통령 표창을 비롯 각급 기관·
단체로부터 수 많은 표창과 감사
장을 받은 바 있다.

한평용
일가가 지
난 4월8일
국제라이
온스협회
355-D(대
전·충남)
지구 제29

대 총재로 당선되었다.
평용 일가는 한밭대 산업대학원

총동문회장,�충남대 경영대학원 총
동문회 부회장,�충남기업인연합회
수석부회장,�대전문화방송 경영자
문위원,�대전세무서 명예서장,�충
남지역혁신위원회 위원,�금산군규
제개혁위원장,�대전지법 금산군법
원 민사조정위원,�충남도정평가단
위원 등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
다.

한창섭일가,�한경대에서

명예경영학박사 수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제29대 총재에 韓平鏞일가 당선

韓正祚일가

APEC�지원협 홍보위원 활약

지난 3월27일 47명의 회원이 경
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청
계산(淸溪山·658m)에 올랐다.�서
울 근교에는 2개의 또 다른 청계
산이 있다.�과천에 있는 청계산
(620m)과 포천에 있는 청계산
(850m)이다.
국수리 기차역 앞에서 출발하

여 정자동 마을을 지나 약 1시간
오르니 509m�고지.�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과일과 음료수로 땀을 식
힌 후 다시 1시간을 더 오르니 헬
기장이 있는 정상이다.
한쪽으로“청계산 658m”의 표

지석이 서 있고,�얼마 안떨어져서
20년생으로 추정되는 한 그루의

잣나무가 외로히 푸르름을 뽐내며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정상주

를 한잔씩 나누니 그 맛이 최고
다.
하산길에 청계1리 가게 앞을 지

날 무렵 회원 한분이“이 마을에
여러 가구의 문정공파 일가들이
살고 있다”고 일러준다.�이날 떡
을 찬조한 사당동 영자 회원에게
감사한다.
2월의 산행은 눈 덮인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五臺山·1563m).
단풍철에는 두 번이나 올랐으나
눈 산은 처음.�회원 48명은 눈 산
행을 해보고 싶어 오대산을 택했

다.�
월정사를 지나 상원사에 다다

르니 등산로는 50cm�이상의 눈
길이다.�그래도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정상을 다녀온 회

원들은 성취감을 만끽했다.�
창성회원 내외분이 떡과 우유

50인분을,�元敎회원 내외분이 안
주와 음료수를 찬조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부산시
종친회 韓
正祚부회
장은 올
가을 부산
에서 열리
는 APEC
총회 범시

민지원협의회 홍보위원으로 왕성
한 활동을 하고 있어 부산지방에
서 모범시민으로 칭송이 자자하다.
진주 태생인 정조(사진)일가는

서울예술학교와 육군군악학교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군에 복무하
면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훈장,
미육군훈장 등을 받았다.�
전역후에는 부산원예고등학교

음악교사를 역임하고 부산대학 평
생교육원,�부산항시민대학을 수료
했으며 탁월한 재능으로 아시안게
임과 월드컵 행사 때도 홍보

청한산악회 3월에 청계산,�2월엔 오대산

사숙공 세향에서 제례를 올리는 후손들

제관들이 6세조 예빈부원군 묘소에서 추원재 세제를 봉행하고 있다.

청계산 정상에 오른 청한산악회 회원들

한기선
일가가 지
난 3월22
일 (주)두
산 부사장
에서 사장
으로 승진
했다.�基仙

일가는 진로 상무와 전무,�오비
맥주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10월 (주)두산 주류BG�부사장
으로 영입됐었다.�그는 지난 97년
진로 전무 재임시‘참이슬’소주
의 개발과 영업을 이끌어‘참이슬
신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韓基仙일가
(주)두산 사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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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 산 누 계 예산대비집행율
수 당 6,900,000 2,030,000 29%
편 집 비 900,000 31,000 3%
인 쇄 비 9,200,000 1,868,000 20%
발 송 비 7,080,000 2,524,540 36%
용 역 비 2,300,000 720,651 31%
잡 비 100,000 34,000 34%
합 계 7,208,191

과 목 예 산 누 계 예산대비집행율
개인성금 18,310,000 7,365,000 40%
단체성금 8,000,000 3,260,000 41%
광 고 료 5,000,000 -0000
합 계 10,625,000
수입-지출 3,416,809

종보사업현황

관 항 예산액 3~4월 누계
회 의 비 각종회의비 13,100,000� 8,132,335�
경 상 비 임금,�관리비등 98,657,000� 14,789,229� 25,051,625�
현창사업 제 전 비등 30,102,000� 7,194,800� 7,194,800
종보사업 인쇄비,�발송비 등 26,480,000� 3,585,176� 7,208,191
문화사업 역사영상록 등 5,500,000�
현안사업 홈페이지운영비 등 18,000,000� 4,178,300� 4,524,460
기 타 임대보증금,�차입금환불 등 117,004,000� 50,362,890� 180,621,900
예 비 비 과목 외 125,181,907� 1,563,000� 1,572,500
합 계 434,024,907� 81,673,395� 234,305,811

관 항 예산액 3~4월 누계
이 월 금 전년도이월금 240,178,907
회 비 운영비,회의비 58,800,000� 2,770,000� 12,250,000�
찬 조 금 일반,�유적 47,000,000� 9,560,000� 15,020,000�
기본재산 토지,�건물임대료등 23,130,000� 1,700,000� 5,100,000�
종보사업 종보비,�광고료등 31,310,000� 4,975,000� 10,625,000�
문화사업 영상록,�대동보등 33,500,000� 730,000� 1,970,000�
기 타 임대보증금,�차입금등 106,000� 344,221� 684,221�
합 계 434,024,907� 20,079,221� 45,649,221�

세입세출 실적표

장학기금 납부내역(3∼4월)

고유번호 이 름 금액(3∼4월) 총합계
1 종친회 50,000,000 303,478,349
106 상필(충남 청양군) 50,000 500,000
346 상학(부산 부산진구) 20,000 500,000
1505 상한(경기 고양시) 30,000 480,000
1167 태희(전북 전주시) 350,000 430,000
1646 동명(서울 영등포구) 200,000 400,000
504 일웅(경북 구미시) 20,000 400,000
258 철수(서울 관악구) 50,000 350,000
1743 도연(경기 군포시) 300,000 300,000
935 상진(경기 평택시) 50,000 300,000
205 영섭(경남 김해시) 100,000 300,000
1742 찬희(서울 관악구) 300,000 300,000
286 복린(서울 은평구) 30,000 280,000
1606 기연(전북 전주시) 100,000 250,000
620 윤교(경북 포항시) 20,000 220,000
514 영전(대전 중구) 50,000 200,000
1131 현석(서울 마포구) 100,000 200,000
1081 기운(강원 강릉시) 20,000 170,000
1698 석두(서울 동대문구) 50,000 150,000
474 태수(서울 관악구) 10,000 143,000
221 국영(서울 성북구) 10,000 13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10,000 130,000
608 영수(경남 김해시) 20,000 130,000
482 인교(경북 고령군) 20,000 120,000
497 대규(전북 김제시) 30,000 110,000
1727 금석(충북 청원군) 50,000 100,000
1650 영일(서울 동대문구) 50,000 100,000
1128 용호(경기 성남시) 50,000 100,000
1688 인규(부산 부산진구) 50,000 100,000
884 정수(광주 북구) 30,000 100,000
1623 재윤(서울 송파구) 30,000 90,000
1691 동희(부산 수영구) 30,000 60,000
1489 택용(서울 노원구) 10,000 60,000
1741 광수(서울 성북구) 50,000 50,000
1737 귀만(전북 김제시) 50,000 50,000
1740 대화(경북 경주시) 50,000 50,000
1738 동섭(전북 김제시) 50,000 50,000
1644 상욱(서울 영등포구) 10,000 50,000
1603 철재(부산 사하구) 10,000 40,000
1735 상필(서울 송파구) 30,000 30,000
855 성호(서울 강서구) 10,000 30,000
1745 승국(전남 장흥군) 30,000 30,000
1744 춘자(서울 용산구) 30,000 30,000
1736 태병(서울 강동구) 30,000 30,000
1739 공희(서울 서대문구) 20,000 20,000
509 상진(서울 관악구) 10,000 20,000
1746 "성명,주소불명" 20,000 20,000

합 계 52,640,000
장학기금 총액(2005년 4월말 현재) 1,236,008,655

희경 부회장(여성 전담) 2,000,000
만희 부회장(총무 전담) 1,000,000
양명 상임고문 1,000,000
현수 회장(중앙회장) 500,000
합 계 4,500,000

일반찬조 헌성금(3∼4월)

운영회비(3∼4월)
상홍 자문위원(서울 중랑구) 300,000
창섭 자문위원(경기 안성시) 300,000
찬희 감사(서울 관악구) 300,000
경석 자문위원(전 강동구회장) 300,000
동우 자문위원(서울 중구) 100,000
길수 이사(기획실장) 100,000
기수 운영위원(전주시 회장) 100,000
상회 이사(대전 중구) 100,000
두식 이사(서울 종로구) 100,000
인석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충열 운영위원(강화군 회장) 100,000
영섭 운영위원(김해회장) 100,000
홍규 이사(충남 보령시) 100,000
철수 이사(서울 관악구) 100,000
만우 자문위원(울산 남구) 100,000
상학 운영위원(동작구 회장) 100,000
기연 이사(전북 전주시) 100,000
태희 이사(전북 전주시) 50,000
현모 이사(전북 전주시) 50,000
상필 운영위원(충남 청양군) 50,000
상설 이사(충남 연기군) 50,00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00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00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000
일학 이사(인천 중구) 10,000
합 계 2,770,000

단체종보비(3∼4월)
삼재관리위원회(희천) 200,000�
고흥군종친회(한철) 200,000�
전주시종친회 200,000�
검교참판공파(철수) 200,000�
군산시종친회(택수) 100,000�
금촌분회(기동) 100,000�
청주한씨친목회(이환) 100,000�
경남 고성종친회(국동) 200,000�
은석(경기 의정부시) 60,000�
문정공하 안성종중(병두) 50,000�
무주군종친회 50,000�
합 계 1,460,000

개인종보비(3∼4월)
진용(서울 강남구) 200,000
영호 고문(대전 서구) 100,000
경석 자문위원(전 강동구회장) 100,000
길수 이사(기획실장) 100,000
용호(경기 성남시) 100,000
상근(경남 거제시) 100,000
기억(경남 하동군) 100,000
희수(경기 고양시) 50,000
택수(서울 서초구) 50,000
정윤(서울 성동구) 50,000
재룡(서울 서초구) 50,000
인규(부산 부산진구) 50,000
윤우(서울 강동구) 50,000
영전(대전 중구) 50,000
영일(서울 동대문구) 50,000
수경(인천 서구) 50,000
석두(서울 동대문구) 50,000
상진(경기 안양시) 50,000
금석(충북 청원군) 50,000
철수 이사(서울 관악구) 30,000
상하 이사(충남 서산시) 30,000
현규(경기 용인시) 30,000
창수(충남 당진군) 30,000
진수(서울 강북구) 30,000
인구(경북 포항시) 30,000
영철(경기 성남시) 30,000
영섭(전남 나주시) 30,000
성명,주소불명 30,000
석우(경기 용인시) 30,000
상호(충남 부여군) 30,000
상필(서울 송파구) 30,000
상준(경기 군포시) 30,000
상정(대구 남구) 30,000
삼덕(충남 청양군) 30,000
병진(전북 남원시) 30,000
백웅(서울 영등포구) 30,000
문식(경기 안산시) 30,000
동희(부산 수영구) 30,000
동하(경기 양평군) 30,000
동식(서울 영등포구) 30,000
동명(서울 영등포구) 30,000
공희(서울 서대문구) 30,000
공구(충북 청원군) 30,000
덕구 부회장(대전 회장) 20,000
정규 이사(조직부장) 20,000
상락 이사(동작구 회장) 20,000
흥준(서울 영등포구) 20,000
호석(경기 파주시) 20,000
호석(경기 고양시) 20,000
호(부산 부산진구) 20,000
현석(서울 강북구) 20,000

택수(서울 강남구) 20,000
창제(서울 양천구) 20,000
진석(경북 경주시) 20,000
지우(서울 도봉구) 20,000
주용(경남 창원시) 20,000
정준(서울 은평구) 20,000
정은(서울 중구)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정수(서울 강동구) 20,000
정수(광주 북구) 20,000
정동(경북 구미시) 20,000
재헌(경기 성남시) 20,000
일선(전남 나주시) 20,000
유식(경기 김포시) 20,000
욱현(경북 영천시) 20,000
용현(경기 성남시) 20,000
영기(대구 수성구) 20,000
신희(경기 용인시) 20,000
성희(서울 도봉구) 20,000
상진(서울 관악구) 20,000
상준(충북 단양군) 20,000
상준(경기 구리시) 20,000
상복(전북 익산시) 20,000
상묵(서울 동작구) 20,000
사호(충남 천안시) 20,000
봉춘(대구 수성구) 20,000
복린(서울 은평구) 20,000
병훈(서울 중랑구) 20,000
병호(경기 화성시) 20,000
민석(경기 의정부시) 20,000
문수(경기 의정부시) 20,000
명구(부산 수영구) 20,000
만형(서울 강동구) 20,000
두석(서울 성북구) 20,000
동영(경기 하남시) 20,000
동석(경기 과천시) 20,000
동덕(경기 군포시) 20,000
덕수(서울 광진구) 20,000
대화(경북 경주시) 20,000
대원(경기 오산시) 20,000
길수(서울 영등포구) 20,000
길석(충북 음성군) 20,000
기원(강원 강릉시) 20,000
기문(서울 송파구) 20,000
규환(충북 제천시) 20,000
규협(대전 중구) 20,000
규봉(충북 제천시) 20,000
국현(서울 강북구) 20,000
광희(서울 중랑구) 20,000
광희(경기 의정부시) 20,000
광호(경기 파주시) 20,000
공수(충남 청양군) 20,000
경식(전남 순천시) 20,000
택용(서울 노원구) 10,000
태수(서울 관악구) 10,000
춘섭(경기 안성시) 10,000
철재(부산 사하구) 10,000
철수(서울 도봉구) 10,000
창우(강원 강릉시) 10,000
영우(서울 영등포구) 10,000
영수(경남 김해시) 10,000
순례(서울 관악구) 10,000
성호(서울 강서구) 10,000
상욱(서울 영등포구) 10,000
상민(서울 성동구) 10,000
명석(서울 금천구) 10,000
남호(서울 강북구) 10,000
기섭(서울 동대문구) 10,000
국영(서울 성북구) 10,000
공필(서울 동작구) 10,000
창남(서울 강서구) 5,000
합 계 3,515,000

무강왕·왕비 대제 헌성금

현수회장(중앙회장) 2,800,000
희천(삼재관리위원회) 300,000
세마공종회(만우) 300,000
추모봉삼재관리위원회 200,000
절도공파경산종중 100,000
대구경북종친회 100,000
부안군종친회 100,000
관악구종친회(철수,상봉,병주) 100,000
백춘(문정공종중) 100,000
몽계공종친회 100,000
제주문중 100,000
부교,풍이,�윤석,�만수 100,000
성룡(청년담당부회장) 100,000
영암군종친회(봉수) 50,000
관희(인천시종친회) 50,000
상주종친회 50,000
선우씨종친회(선우현범) 50,000
성명,주소미상 40,000
재윤(광주 북구) 30,000
창산(문양공파) 30,000
이택(문정공파) 30,000
만출(문정공파) 30,000
우선(서초구회장) 30,000
남교(서울 동대문구) 30,000
주상(동대문회장) 30,000
재섭(서울 마포구) 30,000
재헌(판사공) 20,000
길수(서울 광진구) 20,000
상기(수원충정공) 20,000
성명미상(충북 보은군) 10,000
한태희(전북 전주시) 10,000
합 계 5,060,000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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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종친회(회장 德求)는 지난 4월11
일 남촌회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키는 한편 부회장 겸 청년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이 큰 基溫일가에게 공로패
를 수여했다.
德求회장은 羲相사무국장 사회로 진행

된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종친회 발전
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
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榮浩고문
은 격려사를 통해“회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숭조경종(崇祖敬宗)의 정신으로
종세(宗勢)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昌愚고문의 제의에 따라 중앙종친

회가 주관하는 무강왕·왕비대왕제 봉행
에 많은 일가들이 참사(參祀)하기로 결의
했다.

경주시종친회(회장 한윤동)는 지난 3월20
일 오전 한씨문중회관에서 40여명의 일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
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시조
세향,�각 파조 묘소 참사 등 각종 행사에 참
가하는 문제를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윤동회장은 필수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지난 한해동안 회
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종친회가 한

층 더 발전한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투병중에도 종사업무에 열중해온 고 윤기총
무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주어 애도했다.
이어 영소 화수회장은 올 화수회 모임에

는 많은 일가들이 참가하여 뿌리 찾는 화전
(花煎)놀이가 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폐회 후 회원들은 1층 청호식당에
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
에서 친목을 다졌다.

경상남도종친회(회장 柄秀)는 지난 4월
17일 마산공설운동장 옆‘황소한마리’대
연회장에서 도내 각 시·군종친회 회장을
비롯 10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基
仁부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建錫,�부회장에 友錫,�총

무에 昌東,�재무에 인수,�감사에 삼열,�창
국 일가를 각각 선출했으며 기타 임원의
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昌國총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는 경남종친회에 기여한 공로로 규철 직전
회장과 재익 고문,�수현 함안군회장,�직전
총무,�승국,�수정,�천수,�양수 일가들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柄秀회장은 퇴임사를 통해“제9대 회장

으로 재임중 한맥지 발간도 못하고 별 성
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죄송하며 앞
으로도 계속 종친회 발전에 힘을 합치자”
고 강조했다.�이어 회칙 개정을 한 다음 푸
짐한 경품이 걸린 행운권 추첨 등 여흥을
끝으로 종친회 발전을 다짐하며 산회했다.

경기도 강화군종친회는 지난 3월22일 오
전 강화성웨딩홀에서 1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5회 정기총회에서
한충열 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충열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부족하

지만 전임회장단의 뜻을 잘 받들어 종친회
발전과 일가들간의 친목·화합에 열과 성

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洙중앙종친회장은 격려사를 통해“신

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일가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여 장학회관 건립,�역사전
시관 건립 등 종친회의 주요현안사업에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한씨양헤공파종친회에서느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
재 양혜공 한백륜공의 묘전에서 90여
분의 많은 일가가 모인 가운데 공의
시향제를 엄숙히 봉행했다.�청주한씨
김포시 종친회장(한유식)과 현령공 회
장(한길섭)께서 일가 여러분들을 모시
고 참석했으며 특히 전남 순천시 문중
(농은계)에서는 버스로 30여명이 동참
성황을 이루었다.
묘전에“한 그루 나무를 심기로 마

음을 모았다”는 등 각 문중별로 종사
에 대한 이야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나누웠다.
또한 4월 20일 본 종중에서는 2004

년도에 양혜공 묘지명을 인천광역시박
물관에 기탁보관토록 한 고마움으로

인천광역시장의 감사패를 받았다.
양혜공 한백륜공(1427∼1474)은 조

선조 제8대왕 예종의 국구로서 청천부
원군에 봉해졌으며 오위도총부도총관
등 여러 요직을 거쳐 성종조 즉 서기
1471년에 대망의 우의정에 오른다.
또한 공께서는 2회에 걸쳐 공신에

책록되고,�왕으로부터 철권을 수여받
아 조정의 핵심인물로 등장하면서 당
대의 거물인 신숙주,�한명회,�정인지
등과 국정에 참여한 충직하고 청렴한
문관이시다.
본 묘역전체가 지난 2004년 4월에

인천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묘지 주변에 2
천여만원을 투입 150여m의 보호망을
설치한바 있다.

•聖浩 서울 관악구
•載光 서울 은평구
•相集 서울 도봉구
•元敎 서울 마포구
•吉洙 충남 연기군
•길수 전주 완상구
•奉洙 서울 강동구
•길수 경기 안양시
•炳道 인천 부평구
•日奉 경기 의정부
•洪錫 강원 원주시
•渽鎬 서울 노원구
•晃奎 충남 홍성군
•國淵 서울 강북구
•相乾 충남 보령시
•寅九 경북 포항시

•正洙 충남 서산군
•奎華 서울 강동구
•東億 경기 성남시
•淳燮 전남 보성군
•京燮 서울 마포구
•賢熙 경기 수원시
•貴萬 전북 김제시
•秉燮 전북 김제시
•賢洙 경기 안양시
•奎煥 서울 영등포
•基億 경남 하동군
•吉洙 서울 광진구
•秉柱 서울 강동구
•潤鎬 서울 강동구
•漢述 경남 의령군
•判守 경기 고양시

•仁錫 서울 영등포
•潤湖 경기 성남시
•倫洙 경기 고양시
•璟植 전남 순천시
•東鳳 경기 안산시
•영철 경기 성남시
•銀秀 강원 인제군
•鴻來 중국 길림성
•晟鍾 전북 전주시
•承洙 전북 전주시
•慶熙 경기 이천시
•孝東 대전 중구
•相根 서울 금천구
•相和 대구 달성군
•愚仙 서울 서초구
•福燮 전남 강진군
•基璋 전남 강진군
•相瑞 서울시 회장
•相鎬 인천 부평구
•俊熙 경기 안산시

•相信 서울 구로구
•相弼 경기 하남시
•成斗 울산 북구
•相斗 서울 중구
•相根 강동구 회장
•喆洙 관악구 총무
•병준 서울 관악구
•상봉 서울 관악구
•文植 경기 안산시
•대환 서울 서대문
•만석 서울 중랑구
•敬洙 경기 양주군
•東式 서울 영등포
•규장 서울 구로구
•正洙 광주 북구
•상철 광주
•根秀 대구 달서구
•壽敎 경기 군포시
•東善 경북 의성군

韓光洙일가
포이보스창투 대표이사 선임

한광수일가가 지난
3월30일 포이보스창
업투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光洙일
가는 전북대를 졸업
하고 한국은행과 금
융감독원에서 21년간
근무한 금융전문가이
다.

충정공파 32대손
韓相鎭(전 조달청
근무)일가의 둘째
딸 南熙(34)일가가
199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
를 수석으로 졸업
한 후 96년 미국

UCLA대학교에 유학,�지난 해 영예의 언

韓南熙일가
UCLA대 박사학위 취득

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종천(69·평
택)일가가 지난 3
월27일 상암월드컵
공원 일대에서 열
린 LG화재제3회코
리아오픈마라톤대
회에 참가,�3시간28
분37초로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60대 부문 풀코스
(42.195km)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많은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권에 입상하고 있는 종천일가는 오는 10
월23일 조선일보춘천마라톤대회에서의 60
대 부문 우승을 목표로 맹훈련중이다.

韓鍾天일가

마라톤대회 2위 입상

한진섭(24·상
무·사진)일가가
처음으로 출전한
창원월드컵 국제사
격대회에서 금메달
을 획득했다.�
진섭일가는 지난

4월12일 이 대회

한진섭일가
월드컵사격대회에서 금메달

남자 50m�소총 복사에서 결선 합계 699.7
점을 쏴 2위 토머스 타마스(미국·698.5
점)를 총점 1.2점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따
냈으며,�한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50m�소총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쿼터 1장
도 확보했다.

한문의 후손 한
기주(광주동성고교
3)군이 초고교급
투수로 각광을 받
으며 지난 5월8일
국내 프로야구사상
신인으로는 최고액
인 10억원의 계약

금을 받고 프로구단인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기로 계약했다.�지금까지 최고액은
7억원.
기주군은 올해 대통령배 대회에서 팀을

정상에 끌어올리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되
었으며,�올해 전국대회 6경기에서 4승을
거두었다.�지난해엔 봉황기대회 우승,�고
교 1년때인 2003년 청룡기대회에서도 팀
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때부터 이미 초고교급 투수로 조명을

받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메이저리그 스
카우터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
올랐다.�1m85,�90kg의 체격에 우완 정통
파 투수이다.�

한기주군,�초교고급 투수로 각광

신인 사상 최고 계약금 10억 받아

한혜진(44)일가가 해양경찰청 창설 52년
만에 최초의 여성 총경으로 임명되었다.�해

경은 지난 4월20일
올해 신설한 정책홍
보담당관에 응모한
16명의 응시자중 한
혜진씨를 최종 선
발,�일선경찰서장과
같은 총경급인 정책
홍보담당관으로 발

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혜진일가는 ”최
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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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인터넷족보’8월말까지 수단 접수하여 10월 개통 예정
▲3차‘인터넷족보’는 오는 8월말까지 수단을 접수 받아 10월 중 개통합니다.�마
감이 임박하여 접수가 몰리면 4차‘인터넷족보’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오자나 탈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차‘인터넷족보’는 2월초 음력설 때 이미 개통 되었습니다.
▲2차‘인터넷족보’는 4월말 수단 접수를 마감 했으며 6월중에 개통 합니다.�
【수단비】수단비는 생존자(관,�동,�여,�시집 간 딸 포함)�1인당 5,000원 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도‘6교대동보’에 누락되었으면 1인당 5,000원 입니다.�
【수단비 접수처】계좌번호:�국민은행 009901-04-004914�예금주:�한현수(청주한씨

7교대동족보)
【수단용지 교부처】종친회‘홈페이지’‘인터넷족보’소식에 보면 관련 양식과 파

일이 있습니다.�중앙종친회로 전화 주문하면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720-6370~1

(1) 연도 표시
서기로년,�월,�일을 기재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6
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 합니다.
(예)�1980년2월15일 생.1987년2월15일 졸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 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 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 방법
(예)�묘(墓)�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합폄(合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 방법

(예)�配 김혜영(金惠英)�김해인(金海人)�부친 英洙,�생,�졸,�학력,�경력 묘등 기재
방법은 남편과 동일

(5) 夫 표기 방법 (시집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딸 이름 옆에 夫김태식(金泰植)�김해인(사위의 생,졸,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

지 않습니다)�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子김길동,�女김영순으로 기재 합니다.
(6) 字,�號 기재 방법 (字와 號가 있는 경우)

(예)�자(字)�영호(英鎬)�호(號)�무농(無農)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의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派,�世를 기재하고,�사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간단히 기재 합니다.�

(1)�촌수 계산이 가능하다.
(2)�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3)�국·한문을 혼용,�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청주한씨 인구,�남녀,�이름,�파별인구수 등의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다.
(5)�선조의 유적,�묘소,�제실,�교지,�상장,�부부사진,�가족사진 등을 볼 수 있다.

◆ 청주한씨중앙종친회‘홈페이지’찾아가기
‘인터넷’주소창에서「청주한씨」또는 영문 주소인 www.cheongjuhan.net�중 어
느 하나를 입력하고‘엔터키’(Enter�Key)를 누르면청주한씨중앙종친회‘홈페이지’
가 나타납니다.�여러 항목중‘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클릭’하면‘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아래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잘 되지않으면 중앙종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뿌리 찾기

‘인터넷족보’를‘클릭’한 후 화면의 이름란에 본인의 성을 빼고 이름만 입력한 다
음‘찾아보기’를 누르면 아래 창에 동명이인의‘리스트’가 뜹니다.�동명이인이 많
을 경우 아버지,�할아버지를 대조한 후 해당되는 이름을‘클릭’하면 직계 및 족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좀 더 빠른 검색을 할려면 본인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동시
에 입력한 후‘찾아보기’를 누르면 동명이인이 대폭 줄어들어 검색이 용이합니다.

(2) 각종 정보 보기
아래‘리스트’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이름 앞의 계보,�촌수,�상세,
족보,�직계 항목 등을‘클릭’하면 해당되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3) 촌수 알아보기
두사람 사이의 촌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한사람의 촌수를‘클릭’하고 또 다른 사람
을 찾아 촌수를‘클릭’하면 약 20초 이내에 촌수가 화면 상단 우측에 나타납니다.

(4) 상세 보기
상세 보기를‘클릭’하면 해당 사람의 족보에 입력된 내용이 화면 하단 우측에 나
타납니다.�

(5) 족보 보기
족보를‘클릭’하면 해당 사람의 족보‘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족보를 볼 때 견
상,�견하‘페이지’가 있는 분은 이름을‘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하며 또
한 족보 상단의 이전,�이후 글자를‘클릭’하면 앞,�뒤‘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6) 직계 보기
직계를‘클릭’하면 20초 이내에 해당 사람의 직계를 보여 줍니다.

(7) 동영상 보기
‘인터넷족보’화면 상단의 동영상‘아이콘’을‘클릭’하면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통계 보기
‘인터넷족보’화면 상단의 통계‘아이콘’을‘클릭’하면 여러 가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이 통계 보기는‘플레쉬미디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메
인화면에서 다운 가능)

(9) 사진 보기
족보 내용중 사진기 모양을‘클릭’하면 선조의 유적지,�묘소,�제실,�교지,�상장,�부
부사진,�가족사진 등 여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 기재내용 변동 사항
‘6교대동보’에 누락된 분이나 출생,�학력,�경력,�사망 등 내용의 변동이 있는 분은
수단비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수단비
수단비는 생존자(시집 간 딸 포함)를 기준으로 1인당 5,000원 입니다.�단 돌아가신
분 중‘6교대동보’에 누락된 분은 돌아가신 분이라도 건당 5,000원을 별도로 받습
니다.�

(3) 수단비 접수처
계좌번호:�국민은행 009901-04-004914�예금주:�한현수(청주한씨7교대동족보)

(4) 수단용지 교부처
종친회‘홈페이지’‘인터넷족보’소식에 보면 관련 양식과 파일이 있습니다.�
중앙종친회 전화 02-720-6370~1�(전화주문하면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가족사진,�가족들의 인물사진 등 본

인들이 원하는 사진을 족보에 입력하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cm×15cm=4인치×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으로 족보

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조상의 사진,�묘소약도등을 입력하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집니다.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위와 같이‘인터넷족보’는 한글로 번역,�입력됩니다.>


